
출제자: 13번의 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13번에 주어진 설명들을 지우고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졌어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같이 한 번 살펴봅시다.
 

        우선 선택지부터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점이 최근 기출문제들과 비교해서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 값은?’ 또는 ‘의 값의 합은?’

        과 같은 발문은 익숙한데, 모두 이 이산적인 값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나 의 값이 몇 가지 값으로 정해지지 않고 어떤 범위에서 모든 값을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통 조건으로 제시할 뿐,
 
        그 범위를 구해서 답으로 쓰라고는 했던 기출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출제자: 옛날 기출 중에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학년도 6월 평가원 가형>

        그렇지만 이러한 묻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의 값의 합은?’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의 값이 여러개이고, 이들을 모두 묻겠다는 것이니까요.
 

        또한 이 문제를 처음 구상하면서 다음 기출문제를 참고하였는데요.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나형>

        함수 
 가   ,   에서 불연속이라는 것은 분모가 이 되면서 함숫값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    이므로 상수 에 대하여 이차함수

        를     로 놓을 수 있습니다. 

 



출제자: 이와 같은 내용은 13번의 <보기>에 주어진 ㄱ, ㄴ, ㄷ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모두

        사용되죠. 그런데 그에 앞서 함수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함수 가

        갖는 인수  의 개수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검토자: 함수 의   에서의 우극한이 으로 수렴해야하므로

                          lim
 →  

  lim
→ 

 

 
                                    lim

 →  


                                    lim
 →  
 



        
                                    
            
        에서   입니다. 

        한편 함수 의   에서의 좌극한이 으로 수렴하는 상황인
 
                           lim

→ 
  lim

 →  




      
                                      lim

→ 
   



                                      
       
        에서   이라는 조건을 얻을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자세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분모에 인수  를 상쇄하고도 분자에 인수  가 남아있어야 극한값이 이

        되므로 정확히는 함수 가  을 인수로 갖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조금 일반화하여 두 다항함수 , 에 대하여 극한

                       lim
 → 

                       ··· ㉡ 

 
        가 언제 수렴하고 발산하는 지 알아봅시다. 



검토자: 이때 가 로 수렴하므로 분자, 분모가 각각 가지는 인수  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이 아닌 두 정수 , 에 대하여 두 함수 , 를

        
             ≠ ,        ≠ 

        로 놓고 , 의 값의 대소 관계에 따라 ㉡의 값을 생각해봅시다.

        우선  , 즉 분자가 가지는 인수  의 개수가 분모가 가지는 인수  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 

lim
 → 
 

  
 lim
→ 
 

    

        에서 

lim
→ 

    ,  lim
→ 
 

 
 

 

        이므로 ㉡의 극한은 으로 수렴합니다.

        반면  , 즉 분모가 가지는 인수  의 개수가 분자가 가지는 인수  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 

lim
 → 
 

  
 lim
 → 
   

 

   
        에서 

lim
→ 

    ,  lim
→ 
 

 
 

 

        이므로 ㉡의 극한은 발산합니다.

        그리고  , 즉 분자가 가지는 인수  의 개수와 분모가 가지는 인수 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lim
→ 
 

  
 lim
 → 
 

 
 

 

        이므로 ㉡의 극한은 이 아닌 값으로 수렴합니다.

        이와 같이 극한을 해석하기 위하여 분모, 분자에 곱해진 인수의 개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토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분자가 가지는 인수의 개수>분모가 가지는 인수의 개수

 ⟶ 으로 수렴

ⅱ 분자가 가지는 인수의 개수=분모가 가지는 인수의 개수 

⟶ 이 아닌 값으로 수렴

ⅲ 분자가 가지는 인수의 개수<분모가 가지는 인수의 개수 

⟶ 발산

        이를 다음 기출문제에 적용해봅시다.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조건 (나)에 주어진 등식에   ,   를 대입하면 각각

                                     lim
 → 



 ,                     ··· ㉢ 

                                     lim
 → 



                       ··· ㉣

        을 얻습니다. 가 로 수렴할 때 극한값이 이라는 것은, 

        분자가 가지고 있는 인수  의 개수가
 
        분모가 가지고 있는 인수  의 개수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이때 조건 (가)에서   이므로 함수 는  을 인수로 가집니다.

        따라서 ㉢으로부터 함수 는  을 인수로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에서   이므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 를

             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출제자: 올해 13번은 풀이 과정이 적혀 있어서 답을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겠지만

        답만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서 분석한 정도로는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본 문항이 힌트 없이 쌩으로 풀기에는 ‘T’스러움이 강했어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작년 6월 평가원 20번에서 수2 문항의 빈칸 채우기가 등장하여 이를 

        반영하였구요. 그 결과 이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전히 (가)와 (다)를 채우는 것은 꽤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풀이 과정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죠.
        

        


